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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계기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 스툽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 개최 -

- 원전, 방산 협력 논의 및 러북 군사협력 공동 대응 의지 확인 -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각 7/10, 수) 「알렉산더 스툽(Alexander Stubb)」핀란드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제고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양국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방산, 원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스툽 대통령은 지난 3월 취임 후 윤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면서 앞으로 한-핀란드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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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정상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NATO

정상회의가 NATO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한-NATO 간의 협력도 배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러북 간의 불법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북한의 비핵화와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계속해서 기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


